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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중매체 범죄 보도 내 정신질환 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하
였다. 측정 도구는 독립변수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회복에 대한 인식(Recovery Knowledge 
Inventory), 사회적 편견(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Scale)이
고, 종속변수로 차별행동 척도(Opinion about Mental Illness)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107명이었고, 자료 분석
을 위해 기술 통계, 일원변량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피어슨 상관관계 결과, 정신질환자
에 대한 차별행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r=.21, p=.030),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권위의식(r=.37, p=.001), 사회생활
제한(r=.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 회복에 대한 인식(r=-.51, p<.001), 사회적 거리감(r=-.60, p<.001), 사회적 편
견 하부요인 중 자비심(r=-.24, p=.015)과 지역정신보건개념(r=-.65,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감(β=-.26, p=.001)과 사회생활제한(β=.52, p<.001)이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57.9%였다(F=21.79, p<.001). 본 연구 결과 범죄 보도에서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유추될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증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죄
보도 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보도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rime scenarios, without assigning mental disorder labels, 
on discriminatory behavior,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social prejudice, and social distan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the general public. Participants (N=107) complet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factors related to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social distance scale, and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fter reading a crime scen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7.0. We 
determined that discriminatory behavi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ear of crime (r=.21, p=.030),
the authoritarianism of social prejudice (r=.37, p=.001), and social restrictiveness (r=.69, p<.001). 
Conversely, recovery knowledge (r=-.51, p<.001), social distance (r=-.60, p<.001), compassion of social 
prejudice (r=-.24, p=.015), and concepts in community mental health (r=-.65, p<.001) we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cial life restrictions and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57.9%) for the variance 
in discriminatory behavior.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media coverage indirectly contributes to 
discriminatory behavior against mental disorders by portraying a connection between mental disorders 
and violent traits. We strongly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mass media 
should minimize negative portrayals of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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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국내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성

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2016년 이용률 22.2%보
다 감소하였으며, 국외(미국 43.1%, 캐나다 46.5%, 호주 
3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정신질
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행동은 정
신질환의 조기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병 초
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
되어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강력 범죄 등 사건·사고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3].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중매체가 주목을 받으면서[4],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
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언론의 정신질환 보도 내용을 분석
한 결과, 정신질환자는 의지가 박약하고 자기 관리 능력
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
해를 주는 폭력적인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었으며[5], 국
외 대중매체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6,7]. 또한, 정
신질환의 예방이나 치유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보다 정
신질환자의 사건, 관리, 위험 중심의 부정적인 기사의 빈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9].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
의 비율이 약 1.89%임에도 불구하고[10],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 보도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
하는 언론의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5-7] 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두
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킨다[8,9].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
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정서는 정신질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회피할 뿐 아니라 강압적이고 적대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차별행동을 높일 수 있다[8,9,11].

대중매체에서 강력 범죄를 보도할 때, 정신질환에 대
해 언급하고 묘사하는 것은 정신질환과 범죄가 연관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만들 수 있다[12,13]. 하지
만 선행연구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이나 신문 기사
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정신질환자

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대중매체의 보도를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대중
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차별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14,15]. 
국외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범죄 위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추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었다[12]. 또한, 국내에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신질환자와 일반범죄자의 시나리
오를 제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비교한 결과, 조
현병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에 대한 기대가 낮고, 일반 
범죄자보다도 높은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났다[15].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시나리오에서는 범죄자가 정신
질환자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참여자가 정신질환
을 범죄와 연관된 속성으로 인식하도록 한 후 설문 조사
를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기사를 
읽은 일반인은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범죄 기사
를 읽더라도 정신질환을 연상하며, 정신질환이 폭력 사
건과 관련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16]. 
그러나 실제 정신질환자가 아닌 범죄자의 범죄 기사에서 
문맥을 통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유추될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 보
도된 사건을 각색한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도록 제공
한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
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제 보도된 사건을 각색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일반 성인의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
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연구대상
자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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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 내 정신질환의 간접적인 묘사가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
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일반 성인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19세
에서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17]를 사
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수준에서 5개의 독립
변수를 고려하여 중간 효과 크기 .15 [18], 유의 수준 a= 
.05, 통계적 검정력(1-β)= .80으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9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
를 고려하여 총 11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0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IRB) 승인(No.132-6)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일반 성
인과 정신건강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
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 범죄 시
나리오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범죄 시나
리오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19], 
본 연구는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수집된 107
명 일반 성인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회사 및 기관을 편의 표집 
하여 각 기관장 및 상위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
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상
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
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주소를 발송하였다.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지의 첫 화면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을 읽고, 하단의 연구 참여 동의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
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참여
자는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작성
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2.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시나리오와 구조화된 자

기 보고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는 A4 한 장 분량이며, 일반적 특성, 범죄
에 대한 두려움,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으로 이루어진 총 95문항
의 설문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도구들
은 사전에 원도구 개발자와 번역자에게 이메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2.4.1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는 

먼저 뉴스와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실제 범죄 사례
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정신질환자 범죄 시나리오에는
[19]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특징
적인 이상행동, 환청, 피해적 사고, 치료 유무 등의 정신
질환 병력이 범죄 사실과 함께 시나리오 내 직접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
리오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신질환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범죄자를 자기 관리가 게으르며,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와 생각이 있다고 묘사하였다. 

각색한 시나리오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
지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사
회복지학 교수 1인, 임상전문가 3인(정신전문간호사 1
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인)에게 검토받았다. 수렴된 전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내용 타당도
를 높였다. 예를 들면, 초안에서 ‘A씨는 평소 기본적인 
일상생활관리를 게을리하고’ 라는 문장에서 평소와 일상
생활관리 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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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A씨는 1년 전부터 잘 씻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고’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2.4.2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

정하기 위해 Ferraro와 Lagrange[20]이 개발하여, Cha[21]
가 번안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Crim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ha[22]의 
연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4.3 회복에 대한 인식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Bedregal, 

O`Connell과 Davidson[23]이 개발하고 Kim 등[24]이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한 회복에 대한 인식 척도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RKI)를 사용하였
다. 총 20문항,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질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Bedregal 등[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1이였고, Kim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4.4 사회적 편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Dear[25]가 개발하고 Lee 등[26]이 번안, 
Kim과 Kim[27]이 수정 및 보완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 척도를 사용하였다. CAMI는 4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위주의 10문항, 자비심 10문항, 사
회생활제한 10문항, 지역정신보건개념 10문항 총 40문
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각 하위문항은 정신질환에 
대해 각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 ‘전적
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으로 권위주의, 사회생활제한, 
자비심, 지역사회개념의 부정적 문항을 역산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게 더 권위주의적이며 자비
심이 많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에 더 제한적이고, 지
역사회 접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와 Dear[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권
위의식 .68,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80, 지역정신보
건개념 .88로 나타났으며, Kim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권위의식 .57,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
정신보건개념 .84이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권위의식 .69,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85, 지역정신
보건개념 .83 이었다.

2.4.5 사회적 거리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확인하기 위해 

Hand와 Tryssenaar[28]이 개발하고 Ryu[29]가 번안하
여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Social Distance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이 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Ryu[29]의 
연구에서 조현병 예시문의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다.

2.4.6 차별행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Struening[30]이 개발하고, Seo 등[31]이 사용하여, Kim 
등[27]이 수정 및 보완한 차별행동(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고, 각 문항은 ‘매우 아니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이 된다. 평균 점수
가 높을수록 차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
별행동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
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이 차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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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평균연령은 34.17±7.27세로, 여성이 70명(65.4%)
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95명(88.8%)이었
으며, 기혼자가 63명(58.9%), 직장인이 55명(51.4%)으
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접촉 경험은 ‘경험 있음’이 66
명(61.7%)으로 가장 많으며 정신질환자 접촉 감정은 68
명(63.6%)이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범죄 피해 경험에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2명(86%)이었다.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행동의 차이를 ANOVA분석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나이(F=3.97, p=.022), 직업(F=4.68, p=.011), 정신질
환자 접촉 감정(F=-4.36, p<.001), 범죄 피해 경험
(F=-3.57, p=.001)에 따라 차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Discriminatory 
behavior

M±SD t/F(p)
Scheffé’s

Age(yr)

≥29 27 (25.2) 3.22±.90

3.97 (.022)
30-39 57 (53.3) 3.61±.75
40≤ 23 (21.5) 3.15±.71

34.17±7.27

Gender Male 37 (34.6) 3.38±.92 -.33 (.740)Female 70 (65.4) 3.43±.75

Educational 
Background

≤ High 
school 12 (11.2) 3.15±.97

-1.22 (.225)
≥ college 95 (88.8) 3.45±.78

Marital Status
Single 44 (41.1) 3.27±.80

-1.57 (.120)
Married 63 (58.9) 3.51±.80

Religion
Yes 62 (57.9) 3.36±.85

-.87 (.384)
No 45 (42.1) 3.50±.74

Job
Housewifea 18 (16.8) 3.83±.77

4.68 (.011)
a>cEmployeeb 55 (51.4) 3.44±.79

Otherc 34 (31.8) 3.14±.76
Experience in 
contact with 
mentally ill 

people

No 41 (38.3) 3.52±.80
1.03 (.305)

Yes 66 (61.7) 3.35±.81

Emotions in 
contact with 
mentally ill 

people

positive 39 (36.4) 3.00±.72
-4.36 
(<.001)

negative 68 (63.6) 3.65±.76

Criminal 
Damage 

Experience

No 92 (86.0) 3.31±.78
-3.57 (.001)

Yes 15 (14.0) 4.07±.6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7)

사후 분석 결과, 나이에서 그룹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0-39세의 차별행동 점수가 3.22±.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에서는 주부 집단이 3.83±.77점으로 
기타 집단보다 차별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
신질환자 접촉 감정이 부정적인 집단(3.65±.76점)과 범
죄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4.07±.69점)이 차별행동 점
수가 높았다. 

3.2 주요 변수의 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권위의식,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 사
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
값 및 점수 범위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Mean±SD Min-Max Range

Fear of Crime 2.08±.58 1-4 1-4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3.13±.28 2.2-4 1-5

Attitude

Authoritarianism 36.13±4.52 25-50 10-50

Benevolence 23.38±4.33 14-33 10-50

Social restrictiveness 31.43±6.12 12-49 10-5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7.44±5.74 11-42 10-50

Social Distance 1.74±.64 1-4.43 1-5

Discrimination 3.41±.81 1.54-5 1-5

Table 2. Degree of Variable                     (N=107)

3.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다
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차별행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r=.21, p=.030),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권위
의식(r=.37, p=.001)과 사회생활제한(r=.6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에 대한 인식
(r=-.51, p<.001), 사회적 거리감(r=-.60, p<.001), 사회
적 편견 하부요인 중 자비심(r=-.24, p=.015)과 지역정
신보건개념(r=-.65, p<.001)은 차별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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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3-1 3-2 3-3 3-4

1. Fear of Crime 1

2.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05
(.596) 1

3. Attitude

 3-1. 
Authoritarianism

.05
(.618)

-.43
(<.001) 1

 3-2. Benevolence .08
(.423)

.27
(.005)

-.56
(<.001) 1

 3-3. Social 
restrictiveness

.04
(.699)

-.58
(<.001)

.62
(<.001)

-.57
(<.001) 1

 3-4.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4
(.012)

.54
(<001)

-.57
(<.001)

.46
(<.001)

-.81
(<.001) 1

4. Social Distance -.21
(.032)

.31
(.001)

-.27
(.004)

.18
(.072)

-.51
(<.001)

.56
(<.001) 1

5. Discrimination .21
(.030)

-.51
(<.001)

.37
(.001)

-.24
(.015)

.69
(<.001)

-.65
(<.001)

-.60
(<.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07)

3.4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Variable B β t p
(Constant) 2.55 1.66 .100

Fear of Crime .02 .10 1.45 .149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39 -.14 -1.72 .089

Attitude  
  Authoritarianism -.01 -.06 -.67 .506

  Benevolence .03 .14 1.68 .095
  Social restrictiveness .07 .52 4.02 <.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01 -.08 -.69 .492

Social Distance -.33 -.26 -3.37 .001

F=21.79 ⊿R2=.579, 
R2 change=.045,  p<.001

Table 4. Influence of Discriminatory Behavior
(N=107)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독립변수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Durbin-Watson 
2.038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
견,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거리감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 사회생활제한(β=.52, p<.001), 사회적 거리감(β=-.26, 
p=.001)이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9%였다(F=21.7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실제 보도된 사건을 각색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일반 성인에게 제공한 후, 시나리오를 
읽은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
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정책 개발 전략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점수는 3.41±0.81점으
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대
해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일반인 3.17점, 교사 2.90점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27,31]. 정신질환명이 명시된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대상자에게 측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점수는 3.64점[19]으로,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차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사건 
보도의 맥락에서 특정한 정신질환명이나 정신질환을 유
추할 수 있는 증상을 언급하는 사례 모두 정신질환에 대
한 대중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을 
부추기게 만든 결과로 사료 된다[16]. 이는 범죄 기사에
서 정신질환이 연상되는 유사한 증상만 표현이 되어도 
정신질환자는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고정관
념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매
체에서는 범죄 보도 시 범죄자를 정신질환자와 유사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며, 범죄 보도 시 정신질환자로 인
식하게 만드는 증상이나 자극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정
신질환자의 범죄 보도는 의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행동을 살펴본 결과, 차별행동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특히 주부 집단이 3.83±.77점으로 무직 
또는 학생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보다 차별행동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
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에 따르면[32] 주부들은 지상
파 방송 프로그램 TV 시청률 96.1%, 뉴스 보도 시청률 
77.9%로 나타나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를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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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하는 집단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주부 집단이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차별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간접 접촉 경
험을 하였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더욱 높게 나
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33]. 이처럼 대중매체에
서 기사나 뉴스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를 정
신질환자로 묘사하는 것은 대중에게 정신질환자는 회복
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켜 대중들의 불안과 편견을 증가시
킬 수 있으므로[13,19] 정신질환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
관적인 보도를 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하위
요인 중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하위요
인 중 자비심, 지역정신보건개념,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의식이 높고, 이
들에게 사회생활을 제한한다고 생각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정신
질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으며, 온정적이고 지역사
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태도와 정신질환자
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느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7]에서도 정
신질환자에 대한 높은 차별행동이 권위의식, 사회생활제
한과 관련이 있으며, 낮은 차별행동이 자비심, 지역정신
보건개념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생활제한이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와 친밀한 사회적 관계
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에게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정신질환
자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데 방해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33]. 선행연구에
서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질
환자 집단 중에서 정신질환자와 친구나 이웃, 동료로 관
계 맺는 것을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4], 이는 
정신질환자가 소수집단 중 가장 높은 편견과 차별을 받
는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은 대중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와의 공존을 거부

하며,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정신질환자의 인
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35] 대중에게 정신
질환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
질환자의 삶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간
접 경험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높여 차별행동
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1]. 범죄의 원인
을 정신질환으로 여길 때,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이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을 증가시켜 차별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13,29,36].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차별행동을 높
일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와 관련
된 왜곡된 인식 형성을 경계하고, 언론 보도 기준을 준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생활제한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
생활제한이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
식을 의미한다[27]. 대중매체에서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과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반복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또는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대중들에게 고
착시킨다[5,13,21]. 선행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의 폭력적 
성향의 증상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결과적으로 대중은 사회 안전
망 형성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차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범죄와 정신질환을 간
접적으로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정신질
환자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생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언론 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자
나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과 
공공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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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대중매체 범죄 보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영향
으로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유
사 범죄와 일반 범죄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정신질환자
의 편견과 차별행동이 정신질환 언급 유·무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시나리오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묘사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며, 치료와 주변의 도움을 통해 회복될 수 있
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도함
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감소시키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일반인들은 대중매체를 통
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기 때문에 부
정적인 대중매체의 보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사료 된
다. 정신질환자와 직접적이고 잦은 접촉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낮추었다는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38],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행동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대중과 소통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해
야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직접 접촉이 대중의 편
견과 차별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보도할 때는 객관적
인 의학적 정보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해주어야 한다[3,5,8,9,36]. 영국의 경우 보건부 및 코
믹릴리프(Comic Relief)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뉴스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배포하였다. 
배포된 보도 기준을 언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통해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대중매체 
범죄 보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감과 사
회생활제한이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성인이 기사의 문맥을 
통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라고 유추할 경우, 정신질환자

와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정신질환자는 사
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위험한 존재라고 받아들여져 
사회적 규제와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별행동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 성인의 차별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생활제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는 것을 제언한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보도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중매체는 범죄자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신건
강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여 사건을 보도해야 한
다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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